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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 성소수자 실태

우리나라 성소수자 청년, 10명 중 1명은 ‘개신교인’!
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최근 공개한 ‘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’에서 우리나라 
성소수자 청년(만 19~34세)의 종교에 대해 물어본 결과, ‘무교’라는 응답이 74%로 가장 많았고, 개신교라
는 응답률도 10%나 되었다. 다음으로 불교 7%, 가톨릭(천주교) 7% 순으로 나타났다. 
동일 연령대 일반 청년들과 비교하면 개신교인 비율이 일반청년 15% 성소수자 청년 10%로 일반청년의 
개신교인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, 불교나 가톨릭의 경우 오히려 성소수자 비율이 약간 높았다. 
성소수자의 거주지역은 64%가 서울/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*자료 출처 :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, ‘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’, 2022.05.17.(최근 10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
                   성소수자 청년 3,911명, 편의추출법, SNS 및 성소수자 이용 온라인채널 이용한 온라인/웹조사, 2021.08.11.~09.07) 
**자료출처 : 한국갤럽, 전국 만 19~39세 1,010명, 2021.03~11, 일대일개별면접, 

[그림] 성소수자 청년(만19-34세) 종교 (%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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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성소수자 청년 거주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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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자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떠할까? 성소수자 청년 2명 중 1명(50%)은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 증
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38%는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, 31%는 정신과에서 약
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. 
한편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42%,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은 8%로 나타났는데, 자살 생각 비율의 
경우 일반 청년 3% 보다 14배나 높았으며, 자살 시도는 일반 청년 0.5%보다 16배 놓았다.   
위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성소수자 청년들의 경우 일반 청년들 대비 상대적으로 우울 등의 정신 건강지표
가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주었다.

◎ 성소수자 청년, 50%가 최근 1주일간 우울증상 겪고, 
    41%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했다!

[그림] 성소수자 청년의 정신건강 지표 (%)

*자료 출처 :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, ‘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’, 2022.05.17.(최근 10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
                   성소수자 청년 3,911명, 편의추출법, SNS 및 성소수자 이용 온라인채널 이용한 온라인/웹조사, 2021.08.11.~09.07) 
**자료 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, 2019.11~2020.01(전국 만 19세 이상~34세 이하 3018명, 2020.04

[그림] 성소수자 청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(최근 1년 기준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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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


